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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yle and eating 

attitude.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s on personality style, emotional dysregulation and eating attitude were administered 

to 1370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ased in Seoul. Among 1370 questionnaires collected, 1239 were se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1.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female adolescents' BMI, the 

level of their eating attitude differed significantly. Second, according to female adolescents' BMI, female adolescents’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al dysregulation were found to affect their eating attitude significantly. Third, emotional dysregulat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adolescents' personality style and eating attitude. To be more specific, 

for the normal weight group of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an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On the contrary, for the overweight and obese groups of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was 

foun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ways in which personality and 

emotional traits contribute to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according to their BMI,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reatment of adolescents’ eating disorder in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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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섭식태도는 식사, 체중, 체형 등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M. Alvarenga, F. B. Scagliusi, & S. 

T. Philippi, 2010). 이상섭식태도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으로 구별되는 섭식장애 집단뿐 아니라 상

대적으로 절식율, 폭식율이 낮아 섭식장애의 임상적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상 집단의 절식, 폭식, 신체불만족 

등 다양한 섭식 관련 양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

다.(L. B. Mintz & N. E. Betz, 1988). 이러한 이상섭식태

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며(Y. Choi, 

2010; A. Furnham, N. Badmin, & I. Sneade, 2002; M. 

L. Pettit, S. C. Jacobs, K. S. Page, & C. V. Porras, 

2010), 주로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Kwon, 2013; R. H. 

Striegel-Moore et al., 2005).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

신적 측면에서 급격한 신체적 성장 및 성호르몬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와 더불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자의식이 증

가함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C. 

M. Weaver, 2002). 여자 청소년의 경우 2차 성징에 따른 

지방층의 증가는 신체 불만족을 더욱 부추겨(S. Chaung 

& J. Park, 1997; R. J. Hazler & E. A. Mellin, 2004), 

음식물 섭취의 지나친 제한, 과도한 운동, 하제 사용 등의 

이상 섭식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M. Fyler, 

J. Schumacher, J. Banning, & H. J. Gam, 2014; E. 

Stice, 2001; 2002; T. L. Tylka, 2004). 한편, 이러한 신

체·생리적 변화 외에도 여자 청소년의 이상적인 체중에 

대한 기준 또한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 A. 

Hausenblas, C. M. Janelle, R. E. Gardner, & B. C. 

Focht, 2004), 최근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2013)의 조사 결과, 여자 청소년의 80% 이

상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36.1%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44.7%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고 이 

중 부적절한 방법의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우가 21.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여자 청소년의 과도한 

섭식 제한 및 체중조절행위는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J. Tse, T. R. Nansel, D. L. Haynie, S. N. 

Mehta, & L. Laffel, 2012), 섭식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J. M. Liechty & M. J. Kim, 2013; H. C. 

Steinhausen, 2009). 

섭식태도 혹은 섭식장애 관련 선행 연구들은 신체·생리

적 반응, BMI 등의 생물학적 요인(M. Kim, 2012; T. A. 

Oberndorfer et al., 2013; H. Park, 2014)과 우울, 불안, 

자존감, 완벽주의 등의 개인심리적 요인(S. Lee & K. Oh, 

2005; K. Oh & H. Jung, 2008; S. B. Sherry, P. L. 

Hewitt, A. Besser, B. J. McGee, & G. L. Flett, 2004), 

혹은 부모, 또래, 대중매체, 신체 비교 등 사회문화적 요

인(K. C. Allison & C. L. Park, 2004; H. Lee & J. 

Kim, 2008; P. J. Shoebridge & S. G. Growers, 2000)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 Attie & J. Brooks-Gunn, 1989; J. Polivy & C. P. 

Herman, 1993). 구체적으로 섭식태도와 우울, 불안 등 부

정적 정서 상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는데(C. M. Bulik, 2002; J. Burney & H. J. Irwin, 

2000; F. Hou et al., 2013; H. Lee & J. Kim, 2014), 우

울 또는 불안수준이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에 대한 불만

족, 섭식제한, 폭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W. H. Kaye, C. M. Bulik, L. Thornton, N. Barbarich, 

& K. Masters, 2004; M. P. McCabe & M. A. Vincent, 

2003; H. Park, 2014; E. Stice & H. E. Shaw, 2002; A. 

M. VanBoven & D. L. Espelage, 2006). 

한편 특정 정서가 섭식태도를 결정하기보다 기능적인 

정서 처리 방식의 부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 되

었다(M. D. Anestis, E. A. Selby, E. L. Fink, & T. E. 

Joiner,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 변인에 

주목하였다. 이제까지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정신병리의 

발달, 유지, 재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A. 

Aldao, S. Nolen-Hoeksema, & S. Schweizer, 2010; J. 

Lee & S. Kwon, 2006; J. S. Silk, L. Steinberg, & A. S. 

Morris, 2003; C. Suveg & J. Zeman, 2004), 섭식장애와

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C. Evers, F. M. Stok, & D. T. de Ridder, 2010; A. 

Harrison, S. Sullivan, K. Tchanturia, & J. Treasure, 

2010; N. Ridout, C. Thom, & D. J. Wallis, 2010). 특히 

이들 섭식장애 관련 연구들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며, 연구 결과 또한 두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마르고 싶은 욕

구 혹은 신체불만족과 같은 섭식태도의 또 다른 측면들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개

인심리적 변인으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을 

가정하였다. 사회지향성은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에 대해 강한 욕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

인하려는 성향으로 대인관계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특징

이다. 반면, 자율지향성은 개인의 목표 성취를 통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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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확인하려는 성향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매

우 높아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A. T. Beck, 

N. Epstein, & R. Harrison, 1983). 이 두 성격양식 유형

들은 모두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지향성은 대인관계 상황에

서, 자율지향성은 성취 사건에서 실패할 때 부정적 정서

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B. A. Alford & D. M. Gerrity, 

2003; J. K. Connor-Smith & B. E. Compas, 2002; C. J. 

Robins, R. M. Bagby, N. A. Rector, T. R. Lynch, & S. 

H. Kennedy,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격양식 유

형들이 정서조절 기능의 문제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

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적인 정서는 정서조절곤란의 결과일 수 있다. 이를 지지

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사회지향성과 같이 타

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E. 

D. Krause, C. J. Robins, & T. R. Lynch, 2000). 한편,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인에 대한 의

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 욕구, 대인 민감성 등의 관

계지향적 특성(J. Arcelus, M. Haslam, C. Farrow, & C. 

Meyer, 2013; J. G. Atlas, 2004; J. Hayaki, M. A. 

Friedman, M. A. Whisman, S. S. Delinsky, & K. D. 

Brownell, 2003; C. T. Pedlow & H. M. Niemeier, 

2013)과 이상적 목표 설정 등의 완벽주의, 성취지향적 특

성, 통제 욕구(S. J. Egan, T. D. Wade, & R. Shafran, 

2011; K. Gunnard et al., 2012; K. Oh & H. Jung, 

2008)는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양식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사회

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양식이 정서 인식, 수용 혹은 조

절의 실패에 취약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하

였다. 즉, 이들 성격양식은 정서조절곤란을 초래하여 궁극

적으로 섭식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 수립은 BMI 

변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 BMI가 

증가할수록 목표 체중 도달에 더 집착하고, 음식 자극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우며, 신체에 대한 불만이 

높고, 섭식 행동이 더 제한적이며, 섭식장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 Cruz-Sáez, A. Pascua, K. 

Salaberria, & E. Echeburúa, 2015; K. Houben, C. 

Nederkoorn, & A. Jansen, 2014; J. Kim & G. Han, 

2008; J. Kim & S. Yi, 2010; Y. Lee et al., 2008; F. V. 

Wong, K. H. Webber, B. Kidwell, H. W. Forsythe, & 

I. K. Adams, 2011). 뿐만 아니라 BMI는 섭식장애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그럼에도 불

구하고 BMI 집단에 따라 섭식태도 관련 변인들 간의 관

계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BMI 집단에 따라 성격

양식 유형,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BMI 집단 별로 여자 청소년

의 성격양식 유형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양식 유형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섭식태

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성격양

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성격양

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소재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등학교 1학년생 638명, 2학년생 601명을 포함한 

총 137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

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질문지를 제외한 1239부의 자료를 최

종 분석하였다. 학년과 BMI를 기준으로 한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BMI에 따른 체중범위는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2012)의 기준

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체중이 260명(21.0%), 정상체중이 

779명(62.9%), 과체중이상이 200명(16.1%)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성격양식 척도

A. T. Beck(1983)이 개발하고 C. J. Robins et 

al.(1994)이 개정한 성격양식 척도 (Personality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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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High school 1st 638(51.5%)

High school 2nd 601(48.5%)

BMI

Underweight 260(21.0%)

Normal weight 779(62.9%)

Overweight and obese 200(16.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icipants (N=1239)

Inventory: PSI)를 M. Lee(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사회지향성 성격양식과 자율지향성 성격양

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사회지향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 ‘기분 맞추기’, ‘의존성’, 자율지향성은 ‘완벽주의’, 

‘방어적 분리’, ‘통제 욕구’ 등 각각 3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48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

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다(2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3점)’, ‘약간 동의한다(4점)’, ‘동의

한다(5점)’,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양식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8이었으

며,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87과 .85였다. 

2) 정서조절곤란 척도

K. L. Gratz and L.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 (Diffe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Y. Cho(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충동 통제 곤란’, ‘정서 자각 부족’, ‘정서 비수용’, 

‘정서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 제한’, ‘목표 지향 수

행의 어려움’ 등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거의 그렇지 않

다(1점)’, ‘때때로 그렇다(2점)’, ‘보통 그렇다(3점)’, ‘대부

분 그렇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3이

었으며, 각 하위 영역 별 Cronbach’s α값은 충동 통제 곤

란이 .82, 정서 자각 부족이 .75, 정서 비수용이 .91, 정서 

명료성 부족이 .79,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85, 목표 지향 

수행의 어려움이 .88이었다.

3) 섭식태도 척도

D. M. Garner(1991)가 개정한 섭식장애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를 I. Lee(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심리·행동적 특성 즉, 식사, 체중, 체형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

족’, ‘폭식’ 등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

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

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0이었으며,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불만족, 폭식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80, .84, .75였다.

4)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BMI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

(A. Must, G. E. Dallal, & W. H. Dietz, 1991, kg/m²).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N. D. Brener, T. 

McManus, D. A. Galuska, R. Lowry, & H. Wechsler, 

2003)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6월 23일 서울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문항의 이해와 답변이 원활함을 확인

하여 예비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

에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서울 소

재 4개 여자 고등학교 1,2학년생 총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의 설명 후 해당 학급 담임 

교사를 통해 각 학급에 배부 및 회수되었다. 회수된 1370

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131부를 제외한 1239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10-15분 정

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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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in Max M SD

Personality Style 84 253 173.33 23.20

Sociotropy 48 140 92.41 14.73

Autonomy 34 132 80.91 13.92

Emotional Dysregulation 38 151 82.84 21.40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8 40 20.80 6.47

Lack of emotional awareness 8 38 20.55 4.90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7 35 13.80 6.43

Lack of emotional clarity 3 15 6.10 2.68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6 30 12.28 5.24

Difficulties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3 15 9.30 3.33

Eating Attitude 25 108 69.31 15.69

Desire for slimness 7 35 22.46 6.33

Body dissatisfaction 9 45 30.57 7.27

Excessive eating 7 35 16.27 5.3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239)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éffe의 사후검증, 단계적(stepwise) 중다회

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BMI 집단에 따른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전체 섭식태도(F=88.03, p<.001), 마르고 싶은 

욕구(F=54.14, p<.001), 신체 불만족(F=114.41, p<.001), 폭

식(F=18.13,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전체 섭식태도,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족 및 폭식 모두 과체중 이상 집단, 정상체중 집단, 

저체중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

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BMI 집단별 차이

앞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가 BMI 집단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섭식태도에 미치는 변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은 BMI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별로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

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각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섭식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고 상관관계분석에서 섭식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각 회기식의 공차한계는 .40-1로  .1이상이

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2.48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는 1.81-2.08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저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

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β=.30, p<.001), 정서 자각 부족(β=.24,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 정서

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1.83,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5%

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섭식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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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N M SD F Schéffe

Eating Attitude

Underweight 260 58.27 14.49

128.90***

a

Normal Weight 779 70.42 14.39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79.30 13.55 c

Desire for slimness

Underweight 260 18.53  6.88

 79.84***

a

Normal Weight 779 23.12  5.75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25.03  5.49 c

Body dissatisfaction

Underweight 260 25.03  6.21

166.78***

a

Normal Weight 779 31.04  6.64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35.94  6.03 c

Excessive eating

Underweight 260 14.72  5.30

 26.63***

a

Normal Weight 779 16.26  5.24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18.33  5.32 c

***p < .001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31*** -

3 .26*** .40*** -

4 .13*** .15*** .33*** -

5 .38*** .34*** .45*** .16*** -

6 .31*** .36*** .46*** .38*** .57*** -

7 .36*** .43*** .65*** .20*** .67*** .57*** -

8 .34*** .35*** .60*** .14*** .43*** .33*** .58*** -

9 .41*** .46*** .83*** .50*** .78*** .71*** .85*** .69*** -

10 .24*** .19*** .16*** .10*** .17*** .12*** .19*** .12*** .20*** -

11 .19*** .14*** .16*** .16*** .13*** .11*** .16*** .12*** .20*** .62*** -

12 .20*** .14*** .30*** .17*** .33*** .27*** .35*** .22*** .38*** .44*** .48*** -

13 .25*** .19*** .24*** .17*** .24*** .19*** .27*** .18*** .30*** .84*** .88*** .74*** -

1. Sociotropy 2. Autonomy 3.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4. Lack of emotional awareness 5.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6. Lack 

of emotional clarity 7.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8. Difficulties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9. Emotional 

Dysregulation 10. Desire for slimness 11. Body dissatisfaction 12. Excessive eating 13. Eating Attitude

***p < .001

Table 3. Difference in Eating Attitude by BMI group

16%로 나타났다(F=17.34, p<.001).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정

서조절 전략 제한(β=.21, p<.01), 정서 자각 부족(β=.15,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0.18, p<.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

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설

명력은 총 8%로 나타났다(F=7.21, p<.01).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 자각 부족(β=.23, p<.01), 정서조절 

전략 제한(β=.1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

체불만족에 대해 정서 자각 부족이 전체 변량의 6%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48, p<.01), 정서조절 전

략 제한은 이에 3%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신체불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총 9%로 나타났다(F=9.75, p<.001). 폭식

을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β=.47, p<.001), 

정서 자각 부족(β=.20,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폭식에 대해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3%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08,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폭식에 대한 

설명력은 총 17%로 나타났다(F=19.18, p<.001). 

2) 정상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

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

성(β=.21, p<.001), 충동 통제 곤란(β=.15, p<.001), 정서 

비수용(β=.11,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8%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0.15, p<.001), 충동 통제 곤란

은 이에 3%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58.24, p<.001), 정

서 비수용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섭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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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group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β R2 △R2 F

Underweight

Desire for 

slimness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3 .21** .06 10.18**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0 .15* .08 .02  7.21**

Body 

dissatisfaction

1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8 .23** .06 12.48**

2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24 .19* .09 .03   9.75***

Excessive eating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52 .47*** .13  28.08***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1 .20** .17 .04  19.18***

Eating Attitude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91 .30*** .11  21.83***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70 .24*** .16 .05  17.34***

Normal 

weight

Desire for 

slimness

1 Sociotropy .10 .24*** .07  67.81***

2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09 .10** .08 .01  38.99***

Body 

dissatisfaction

1 Sociotropy .08 .18*** .05  42.32***

2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10 .10** .06 .01  28.85***

3 Lack of emotional awareness .12 .09* .07 .01  21.38***

Excessive eating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14 .14** .11 111.51***

2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14 .17*** .13 .02  67.36***

3 Sociotropy .03 .08* .14 .01  47.25***

4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08 .10* .14 .00  36.97***

Eating Attitude

1 Sociotropy .20 .21*** .08  80.15***

2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32 .15*** .12 .03  58.24***

3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25 .11** .13 .01  42.06***

Overweight

and

obese

Desire for 

slimness

1 Sociotropy .11 .27*** .07  15.04***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9 .25*** .11 .04  12.70***

Body 

dissatisfaction

1 Autonomy .21 .26*** .09  19.66***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6 .22** .14 .05  17.64***

Excessive eating

1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24 .30*** .18  44.58***

2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12 .16* .20 .02  25.19***

3 Lack of emotional awareness .14 .14* .21 .01  18.44***

Eating Attitude

1 Autonomy .23 .26*** .12  29.26***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71 .28*** .20 .08  25.96***

3 Sociotropy .16 .18** .22 .02  20.18***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Relative Influence of Female Adolescents’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Eating 

Attitude by BMI group

도에 대한 설명력은 총 13%로 나타났다(F=42.06, p<.001).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β=.24, p<.001), 충동 통제 

곤란(β=.10,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7%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7.81,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

에 대한 설명력은 총 8%로 나타났다(F=38.99, p<.001).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β=.18, p<.001), 

충동 통제 곤란(β=.10, p<.01), 정서 자각 부족(β=.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불만족에 대해

서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42.32,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28.85, p<.001), 정서 자각 부족

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신체불만족에 대한 설

명력은 총 7%로 나타났다(F=21.38, p<.001). 폭식을 설명

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β=.14, p<.01), 정서 비

수용(β=.17, p<.001), 사회지향성(β=.08, p<.05), 충동 통제 

곤란(β=.10,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서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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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11.51, p<.001), 정서 비수용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67.36, p<.001) 사회지

향성은 이에 1%의 설명력을(F=47.25,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다시 1% 미만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폭식에 대한 

설명력은 총 17%로 나타났다(F=36.97, p<.001). 

3) 과체중이상 집단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

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자율지향

성(β=.26, p<.001), 정서 자각 부족(β=.28, p<.001), 사회

지향성(β=.18,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서 자율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12%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9.26,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8%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25.96, p<.001), 

사회지향성은 다시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섭식태

도에 대한 설명력은 총 22%로 나타났다(F=20.18, p<.001).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β=.27, p<.001), 정서 자각 

부족(β=.25,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7%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5.04,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

에 대한 설명력은 총 11%로 나타났다(F=12.70, p<.001).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율지향성(β=.26, p<.001), 

정서 자각 부족(β=.22,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신체불만족에 대해서 자율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9.66,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신체불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총 14%로 나타났다(F=17.64, p<.001). 폭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충동 통제 곤란(β=.30, p<.001), 정서 비

수용(β=.16, p<.05), 정서 자각 부족(β=.14,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서 정서조절 전략 제한

이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4.58, p<.001), 정서 비수용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25.19, p<.001) 사회지향성은 다시 1%의 설

명력을 추가하여 폭식에 대한 설명력은 총 21%로 나타났

다(F=18.44, p<.001). 

3.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BMI 집단별 

차이

앞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가 BMI 집단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또한 BMI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체중 집단의 경우,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상체중 집단과 과체중이상 집단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

으로 정서조절곤란이 성격양식과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둘째,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동시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

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각 회기식의 공차한계는 .79-1로 .1이상이

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1.27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는 1.91-2.07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정상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이 섭식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지향성이 매개변

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42, 

p<.001), 2단계에서 사회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β=.28, p<.001). 마지막 3단

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β=.23, p<.001), 사회지향

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β=.18, p<.001).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사

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

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6>.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Z=7.31, p<.001). 

2) 정상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자율지향성이 섭식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율지향성이 매개변

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48, 

p<.001), 2단계에서 자율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β=.19, p<.001). 마지막 3단

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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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Normal weight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2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Mediator

Sociotropy→

Emotional Dysregulation
.42*** .17 163.70***

2. Independent→

Dependent
Sociotropy→Eating Attitude .28*** .08  65.80***

3. Independent→

Dependent
Sociotropy→Eating Attitude .18***

.12  54.13***
Mediator→

Dependent

Emotional Dysregulation→

Eating Attitude
.23***

***p < .0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Normal weight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2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Mediator

Autonomy→

Emotional Dysregulation
.48*** .23 228.07***

2. Independent→

Dependent
Autonomy→Eating Attitude .19*** .04 28.87***

3. Independent→

Dependent
Autonomy→Eating Attitude .06

.10  41.77***
Mediator→

Dependent

Emotional Dysregulation

→Eating Attitude
.28***

***p < .001

Table 8. The Mediating Effect of Overweight and obese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2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Mediator

Sociotropy→

Emotional Dysregulation
.48*** .23 57.85***

2. Independent→

Dependent
Sociotropy→Eating Attitude .31*** .09 20.36***

3. Independent→

Dependent
Sociotropy→Eating Attitude .14

.18 22.21***
Mediator→

Dependent

Emotional Dysregulation

→Eating Attitude
.34***

***p < .001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Overweight and obese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2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Mediator

Autonomy→

Emotional Dysregulation
.50*** .25 66.25***

2. Independent→

Dependent
Autonomy→Eating Attitude .36*** .13 29.26***

3. Independent→

Dependent
Autonomy→Eating Attitude .21***

.20 24.57***
Mediator→

Dependent

Emotional Dysregulation

→Eating Attitude
.3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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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β=.28, p<.001), 자율지향

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

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완전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7>.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67, p<.001). 

3) 과체중이상 집단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이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지향성이 매개변

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48, 

p<.001), 2단계에서 사회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β=.31, p<.001). 마지막 3단

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β=.34, p<.001), 사회지향

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

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완전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8>.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83, p<.001). 

4) 과체중이상 집단 여자 청소년의 자율지향성이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율지향성이 매개변

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50, 

p<.001), 2단계에서 자율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β=.36, p<.001). 마지막 3단

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β=.31, p<.001), 자율지향

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β=.21, p<.01).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자율

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

다고 볼 수 있다<Table 9>.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Z=4.95, p<.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섭식태도는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섭식태도와 섭식태도의 

하위요인들인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족 및 폭식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체중 이상 집단, 정상체중 집단, 저체중 집단의 순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족 및 폭식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MI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섭식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

구 결과는 섭식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비임상집단을 대상

으로 수행된 관련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이다(J. 

Kim & G. Han, 2008; J. Kim & S. Yi, 2010; M. Kim, 

2012; Y. Lee et al., 2008; H. Park, 2014). 단, 섭식장애

로 진단된 임상집단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F. Rotella 

et al., 2013; J. Ruuska, R. Kaltiala-Heino, P. Rantanen, 

& A. M. Koivisto, 2005).

둘째,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저체중 집

단의 경우 전체 섭식태도, 마르고 싶은 욕구, 폭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섭식장애 집단 대상 연구에서 BMI가 낮을수록 

정서를 억압, 회피하는 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보고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U. N. 

Danner, L. Sternheim, & C. Evers, 2014; A. Harrison 

et al., 2010; J. E. Wildes, R. M. Ringham, & M. D. 

Marcus, 2010). 반면,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정서 자각 부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BMI가 낮은 섭식장애 집단의 경우, 정서 자극에 대한 두

려움이 높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다(K. Ioannou & J. R. 

Fox, 2009; A. A. Joos, E. Cabrillac, A. Hartmann, M. 

Wirsching, & A. Zeeck, 2009). 또한 신경성 식욕부진증

과 같은 저체중 섭식장애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의 어려움과 왜곡된 신체상 지각이 흔히 

발견되는 것(S. Gaudio & C. C. Quattrocchi, 2012; E. 

Gilboa-Schechtman, L. Avnon, E. Zubery, & P. Jeczmien, 

2006; A. Harrison, S. Sullivan, K. Tchanturia, & J. 

Treasure, 2009)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여자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섭식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서조절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자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지향성 성격양

식이 폭식을 제외한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

성 성격양식이 두드러질수록 섭식태도 문제에 취약함을 

가리킨다. 타인의 평가 혹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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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마른 몸매를 원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폭식은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

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식행

동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M. Lee & K. Chae, 

2012). 이러한 결과는 폭식행동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

키려는 부적응적 대처 전략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연구들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C. Evers et al., 2010; A. 

Overton, S. Selway, K. Strongman, & M. Houston, 

2005; D. M. Tice, E. Bratslavsky, & R. F. Baumeister, 

2001). 

마지막으로 여자 청소년 과체중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차

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는 

정상체중 집단과 동일하게 사회지향성이 가장 큰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대인관계 의식 또는 의존

성이 마르고 싶은 욕구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신체불만족은 자율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

적 판단 기준에 의한 것으로(E. Stice & H. E. Shaw, 

2002), 완벽주의, 통제 욕구 등의 자율지향적 특성과 관련

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D. M. 

Dunkley & C. M. Grilo, 2007; K. Oh & H. Jung, 

2008; G. M. Ruggiero, D. Levi, A. Ciuna, & S. S as-

saroli, 2003; T. D. Wade & M. Tiggemann, 2013). 더

욱이 BMI가 높을수록 목표 체중을 의식하므로(F. V. 

Wong et al., 2011)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율지향적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폭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충동 통

제 곤란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충동 수준 및 

낮은 자기 통제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뒷

받침하는 것이다(G. Kim & Y. Kang, 2007; J. Park & 

H. Bang, 2013). 또한 BMI가 높을수록 음식 자극에 관한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된 것과 연관이 있다

(C. Braet, L. Claus, S. Verbeken, & L. Van Vlierberghe, 

2007; K. Houben et al., 2014; C. Nederkoorn, K. 

Houben, W. Hofmann, A. Roefs, & A. Jasen, 2010). 

한편, BMI를 고려하지 않은 폭식 관련 선행 연구들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한

데 반해(M. Lee & K. Chae, 2012; J. Park & H. Bang, 

2013), 본 연구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신체지량지수(BMI) 

집단에 따라 폭식에 대한 예측 변인의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 즉, 저체중 혹은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폭식행

동은 정서 조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반면, 과체중이상

의 경우 충동 통제의 부족이 폭식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BMI를 고려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정서조절곤란은 BMI 집단에 따라 부분 매개 

또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정

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이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매개변인을 통

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한편,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

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율지향성이 정서조절곤란

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곤란이 다시 섭식태도에 영향

을 미침을 가리킨다. 즉, 자율지향적 성향의 여자 청소년

이 정서조절곤란을 겪지 않을 경우, 부적응적 섭식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으나, 정서조절곤란이 수반될 경우, 이러

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지향적 성격양식이 정

서조절의 문제 없이도 부적응적 섭식태도를 야기할 수 있

으므로 자율지향적 성격양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섭식태도 

문제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섭식

문제를 보이는 자율지향적 성향의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서조

절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

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지향성이 직접적으로 섭식

태도에 영향을 주기보다,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변인을 통

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즉,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 수준이 높을 경우 

섭식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거나 혹은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와 상반된 것으로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율지향적 성격양식이 

사회지향적 성격양식에 비해 섭식태도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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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볼 때,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유형과 정서

조절곤란은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는데, BMI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

력과 매개효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이상섭식태도 또는 섭식장애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BMI 수준을 고려한 개입을 실시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 사용한 BMI는 실제 측정 수치가 아닌 연구 대상자

들의 자기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섭식장애 척도(EDI-2)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Garner, 1991) 일반 여자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도출

된 본 연구 결과가 섭식장애 임상집단과 차이가 있을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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